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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쏠의 i챙생을 지배한 근론 애팍 

허 흔;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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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머리말 

외융똥이 지은 채， 그리Jl 쓴 쁜분들온 r야없이 쨌샤서，::1 제목륜쌀 기엇웹기초차 어려 

운 일이다. 이믹 우리위 기억에서 멀어져 가는 젓.5:. 더핵 iE에 원다. 

그 풋에서도， ‘조선 민롯 갱생의 도’찬 1것쟁 지은 치까 매우 요래 퇴했고， .1. 판체 

가， 요iε옴 사쉽읍의 눈노로 보영， 매우 어색한 젓이기 때문에 훨읍 분늘 가운터l늠 이 

논문이 했는 켓풋차 모클고 있쓴 사람이 얘우 ~혼 것 칼다. 

그러나 이 높눔은 외슐띄 한 폈생을 직배한，:1. 나라 사랑의 금옵 사상옳 정열점요로 

기록하 켓이어서， 오놓홀 살아7면 우려흉에게 함온 것흉 가르쳐 춘다. 

2. 치은 챙휘 

외쏠띠 해쩍이에 보면， 외솔이 32살예서 33삭 사이， 욕 1925변 봄에셔 1926 1켠 봄 

에 이록눈 풍안에， 일붙 정도 대학 대확원에 다니떤서 악 논문옳 쓴 것E..록 되어 있다. 

그 속사챙올 그븐 이렇게 적어 놓고 있다. 

냐는 대학원 재학 일년 통안에 ‘조선 민족 갱생의 도’란 창면 논불율 썼다. 이것 

요로써 나 스스토씩 일환 유학 십년 간의 옳업 놓픔으로 자처하게 되었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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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됨에 외솜유 연디회써한학교의 로 취엄하게 외였데， 그 때 이 논문이 

호용을 받았었다 환따. 그것싼 아 논문의 근환 캄지가 

시틀어만 가고 있었던 조선 민족이 되살아나기 위한 목표를 다음의 네 가지에 두었기 

때문으못 생각된다. 그 떼 가지 목훌람; 

우 리 민쪽싼 살아나야겠다앉， 삶에 매한 의싹올 떨쳐 일으썩악 한다. 

(2) 우리 민족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부터 먼저 가져야 한다. 

(3) 짜음으로 했R로 나아깔 민족의 。1짱을 세우11.， 

의욕과， 쌀아날 수 있다는 한 좋치지 

노력을 픈실기게 계속해야 한다. 

내용익 대강 

이것만 보여서는 탁상공론 같게도 보일지 모르나， 그렇지 않다. 외솔은 이 논문을 쓰 

기 위해셔， 그 때의 우리 나라와 세계의 현실， 그리고 우리 나라의 역사를 철져히 분석 

하고， 대 기싼 위에서 치띨한 논리흉 챙7ß하변l셔 이 논문용 썼던 것인셰， 야 논문휘 

용의 대강응 다옴과 같딱. 

(1)::1 머리말파 서문에서논》 어떤 민윷이든 안?톨부터 솟아R딪논 힘， 살아냐 

려는 창졌척안 힘이 강하꺼l 용직야면 그 치써l는 일어날 것。l요， 

않은 겨레는 망하고 만따는 것이다. 

(2) 우리는 중병을 앓고 있는데， 그 중세가 어떠한 것인가? 

끄러면 그 원씬은 무엇인자? 

$리는 이런 원언으로 찢미앙아 이란 큰 병옳 앓 il 있는때， 싸연 우리쓴 이 

큰 병에서 벗어날 수 있율 것인가? 있다면， 그 원리는 어디에 있는가? 

(5)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? 

우리는 써 내용의 따캅 얘기에서 딸할 수씀 없다. 그헥묘로 여기에서;상 그 가훌때에 

서 가장 알맹이라고 생각되는 부분， 그 머리말과 서문의 내용을 간단히 말해 보려 한 

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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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변함 없는 그의 근본 사상 

동아일보에 실혔던 그의 이 논문온 그 뒤 한 책으로 만들어졌는데， 1930년 1월 10 
일에 칸 그 러허발에서 5찌쫓온， 이 클흉 신분애l 실었떤 1926 1견대냐 그 때냐 바뀌지 않 

는 씩 ‘근홉 사장’율 이땐 말하 있다.많과 글윷 따쳤옴) 

내의 씬냉어1 따르면， λ}회 또직이야 어떠송F든， 생기가 항성행 민족은 월어날 
이요， 생지차 약한 띈족온 망활 것이와. 물론 입유 사회눈 서l월과 'i}JJl1 자꾸 앓 

리적으로 진화 발달해 가야 한다. 그러나 항상 그 진화 발달하는 사회의 주인공 

의 영휩(榮冠)을 작용 이는 반져λ! 그 생기가 넙져 흐르고， 활동이 

일 것이다. 조선 민족이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는 것도 단순한 바깥 세계의 수동 

적 변회에 기대할 갯야 아니 차라려 바깥 셰채의 명혁에 대한 장짱적 분잭， 

창조적 월용에 말찌암을 것이다. 조선 생명의 맡용의 크고 야른 길읍 역기에 % 
는것이다. 

놓돔척이오 자딸적인， 안에서부터 솟아오르는 힘(살아 나가려는 창조적 힘)이 강하 

게 움직이는 겨해는 일어날 것이요， 그렇지 않은 겨레논 망하고 만다는 것이 그의 변함 

근본 사상야다. ‘농용척， 창조적‘ 생기’싼 말에 J는 힘을 렇고 있옴질 우리는 

심해 툴필요가있다. 

5. ‘.:s:.’, ‘이’와 ‘살옵’ 

창조적 생 71 ’를 ‘상장’이è} 하여， 야컷옳 ‘도’(靈 1냐， ‘이’(쩡， !ogos) 

와 철부하고 있다. 왜 그러냐 하면， 우주에 있는 것은 모두 활동과 친행 중에 있는 것 

활동 씨쩌에 물체가 업고 친썽 。l외에 불체가 없으니， 활통과 진뺑온 곧 ‘:s:.’, 

‘이’라 할 수 았고， 이것읍 ‘쓸음’이라고도 활 수 있다늠 것이다. 

이 논문의 서언의 첫머리에는 또， 

그 천변만이의 가옮데에， 한 가지 변하거나 바뀌지 않는 것이 맥맥히 관통하며， 

역력히 몫채함을 암치니 ; 지 1낸1냥의 뚱양이나 서양의 철~^~븐 이 입관하고 켠채 

하는 그 무엇을 혹싼 ‘도’라 하여， 혹썼 ‘이’라 장}였더라. 

란 한이 있는벼， 이 생Z￥싼 꼭 주시갱여 ‘국에 문천 용차'(1908 1현어l 있쓴 다음 생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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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홉사하다. 

넓고 그지없어， 아래 위와 밖이 없는 저 우주에， 하나가 있어 사방에 충만하니， 

그것용 생겨나거나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， 처음과 끝이 없다. 그 사이에 무수한 

물체가 있으니， 그것툴온 다 이것을 쫓아 이루어지고， 또 모든 물체가 각각 이를 

따라 명한 성이 있다. 이것은 사물의 으뜸이요 모든 사물의 임자이니， 하늘이라 

든지， 상처용지， ‘씨’라든지 하는 것이 다 이 

자유 발전은 인생의 

우주의 

은사람이나‘ 

창조적 활동， 곧 ‘살옴’인떼， 

어떠한가? 

합발한것 

오늘의 조선 민족아， 너에게 파연 생명의 자유 발전이 었으며， 생존의 숭고한 영 

예가 있느냐? 불행하다! 너에게는 쇠잔과 고통이 있으며， 영락과 비애가 있을 

뿐이딪q.‘ 

그것용 바로 생명의 창죠쩍 유 ‘쌀싼썩 1 우리에게는 

있을 뿔이니， 이 힘 없촬 생뺑유 방션을 꾀하 

며， 모욕 받온 생존에 명예를 되찾아서， 쇠퇴한 힘올 다시 일으켜， 겨레의 놓통적， 창조 

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‘민족척 노력의 공동 목표가 되지 아니치 못할 것이다.’ 우리 

의 활동의 모든 분야에 있어셔 다 함께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. 한 치의 

땅올 개척함에도， 한 권의 책율 읽음에도， 한 자의 글을 배웅에도， 한 가지 이치를 연수 

함에도 우리는 이러한 민족쩍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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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솔은 이 논문에서， 이러한 근본 사상， 이러한 현실 분석， 이러한 철처한 민족주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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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이상올 밑바닥에 깔고， 우리 민족의 창조적 활동 곧 ‘살옴’의 힘을 드높이기 위한 구 

방법올 모색하려 하고 있다. 이 클온1 :::1.로부터 60 '갔야 치단 오늘을 
우려찰에게도 많응 싫씩 지혜를 안겨다 


